
전복실(가명, 91세) 할머님은 오래된 상가 구석의 허름한 

쪽방에서 삽니다. 왕래가 끊긴 지 오래된 아들이 어쨌든 

서류상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가 되

지 못하고 30만원의 노령연금만으로 겨우 끼니를 이어

갑니다. 고장난 보일러와 누수가 심한 바닥 배관 때문에 

난방이 되지 않는데도, 무상으로 사는 처지라 고쳐달라

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. 집안 곳곳 피어있는 곰팡이, 온

기라고는 없는 방, 세면대 없는 열악한 화장실까지…. 무

표정한 할머님의 얼굴 위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편함

과 힘든 생활의 그늘이 드리웁니다. 오늘도 전기장판에 

의지한 채 문 밖의 지나가는 사람들만 하염없이 바라보

며 앉아계신 할머님에게 이 겨울은 지독히도 춥습니다. 

불우한 가정사로 인해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후 배

달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던 박진우(가명, 27세) 씨는 

야간에 배달 중 빗길 오토바이 사고로 장애를 얻었습

니다. 돈이 없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장애로 생

계 수단까지 잃게 되자, 그는 세상을 비관해 자살을 시

도했습니다. 서류상 가족이 있고, 젊다는 이유로 그 어

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자 삶의 희망을 놓아버 

린 겁니다.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살아남아야 했던 

청년 박진우 씨의 손을 잡아주는 곳은 대한민국 그 어

디에도 없었습니다. 

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고 월

세가 연체되어 오갈 곳이 없게 된 박루시아(42세) 씨를 

돕게 된 것을 계기로, 공공 및 민간 복지 체계에서 소

외되어 주거와 생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

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전복실 할머님과 박진

우 씨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도움을 받아 삶의 새

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지금도 도움을 필요

로 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지

만, 안타깝게도 올해부터는 외부 단체의 후원이 중단되

어 이 분들을 위한 지원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

되었습니다.

<간추린 사회교리> 182항을 보면 그리스도교 사랑

을 실천할 때,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긴급한 요구와 특

수한 상황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나옵니다. 종

교, 인종, 국적 등 그 무엇에도 차별받지 않고, 누군가

에게 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, 인간이라는 존재 

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. 모든 인

간은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이고, 소외되지 않아야 

할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.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

로를 들여다보고, 필요한 친절과 도움을 제공하는 모

습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. 이 세상을 그나

마 돌아가게 하는 것은 원칙이나 기준, 몇 장의 증명서

가 아닙니다. 전복실 할머님과 박진우 씨 같은 사람들

을 지나치지 않고 함께하는 이웃들입니다. 서울가톨릭

사회복지회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외면

하지 않는, 마음 따뜻한 이웃이 되고자 합니다. 모든 이

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서울가톨릭

사회복지회와 함께해 주세요!

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, 기부 내역 누

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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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2월 4일~3월 3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
금은 ‘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취약계층지원사업’을 위해 씁니다.

「사랑의 손길」은 ‘천주교 서울대교구’와 ‘서울가톨릭사회
복지회’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 사업으로, 경제적인 어
려움을 겪는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.

모두가 
인간답게 사는 세상

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취약계층지원사업

‘서울주보 홈페이지(https://cc.catholic.or.kr) - ‘사랑의 손길’에서 지난 사

연을 볼 수 있습니다.


